
수소자동차 연료전지 원천기술 개발
포스텍, 전도성 내구성 대폭 개선 … DuPont보다 생산비용 10배 절감

국내 연구진이 공해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세계적으로 개발경쟁이 치열한 수소자동차 연료전지의 원천기술

을 개발했다.

포스텍(포항공과대)은 화학과(첨단재료과학부) 박문정 교수, 박사과정 김성연씨 팀이 물을 용매로 이용하지

않으면서도 수소 전도율이 높아 백금 촉매의 일산화탄소(CO) 피독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고분자-이온성 액체

나노 구조체를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10월6일 발표했다.

지금까지 수소 연료전지에 사용돼온 미국 DuPont의 <Nafion>보다 생산비용은 낮추고 165℃의 고온에서도

전도성이 우수해 연료전지의 원천기술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

연구팀은 습기가 없는 165℃의 고온에서 최대 0.045 S/cm의 전도율을 보여 같은 온도에서 최대 0.014 S/cm

인 <Nafion>에 비해 전도율이 3배가 넘고 미국 에너지관리국이 정한 수소연료전지 전해질의 개발목표(습도

25%에 온도 120℃ 이상)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.

특히, 유연하고 내구성이 좋아 이온성 액체의 농도를 증가시키거나 고분자를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기능을

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<Nafion>에 비해 생산비용도 10배 가량 절감할 수 있

는 것이 특징이다.

연구성과는 과학전문지 Nature의 자매지인 Nature Communication 온라인 속보로 10월5일(현지시간)에 게재

됐다.

박문정 교수는 “자동차용 수소연료전지를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전지의 성능을 저해하는 백금촉매의 일산화

탄소 피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해질 개발이 필수적”이라며 “신물질은 물이 없고 고온 환경에서 기존의 고

분자 전해질 물질에 비해 뛰어난 전도성을 보여 연료전지 기술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

다”고 말했다.

고분자 이온성 액체 나노 구조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

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.

일산화탄소 피독현상은 연료전지의 촉매로 사용되는 백금에 일산화탄소가 흡착돼 활동면적이 급격하게 줄

어들면서 전지 전체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현상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-재배포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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